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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마을 맥주축제, 벌써부터 뜨겁다
 정기환 기자  승인 2022.07.05 11:44

남해관광문화재단, 2022 경남관광박람회서‘독일마을맥주축제’홍보

▲ 독일마을 맥주축제, 벌써부터 뜨겁다

[디스커버리뉴스=정기환 기자]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총3일간 ‘2022 경남관광

박람회’에 참가해 ‘2022 남해군 방문의 해’와 메가이벤트인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홍보했다. 

102개사 334개 부스가 참가해 관광자원을 자랑한 ‘2022 경남관광박람회’는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가

주최하고 경남관광박람회 사무국이 주관한 행사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내나라 여행박람회’ 동안 ‘여름 바캉스는 남해군으로’ 라는

주제로 남해의 해변을 중점으로 알린 데 이어 이번 경남관광박람회에서는 올 가을 남해군 대표축제인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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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마을 맥주축제’를 주제로 잡고 ‘남해독일마을 광장’을 형상화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실제 남해독일마을을 옮겨 놓은 듯한 아치형 입구와 함께 남해 수제맥주를 대표하는 ‘완벽한 인생 브루어

리’에서 탄생한 ‘광부의 노래’를 비롯한 다양한 맥주와 ‘네코나매 크래프트비어’의 ‘오시다 비어 유자에일’

등을 선보이며 일부 판매까지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재단의 마스코트인 ‘나매기’를 활용한 맥주축제 관련 굿즈 등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었

다. 

‘남해맥주축제에 방문해 인싸력을 뽐내겠다’는 서약서 인증 SNS 업로드 이벤트를 수행한 방문객에게는

나매기 얼굴이 프린팅 된 ‘맥주 바스켓’을 증정했고 ‘나매기를 이겨라’ 게임을 통해 ‘나매기 맥주 병따개’를

전하는 등 흥겨운 분위기를 담아냈다. 

또한 총 25개 인바운드 전문 여행전문사가 참가한 ‘경남 국제 트래블마트’에서도 남해군 에 대한 관심도

가 높았다. 

참가한 여행사 관계자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을 바탕으로 미래 여행지로서의 잠재력과 가능성

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그간 업계의 고민이었던 항공 및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

로 보이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준공 이후 여수와 연계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부스를 찾은 관계자는 “전국에 많은 맥주축제가 있지만 남해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이

국적인 풍광속에서 만나는 축제는 확실히 차별화된다”며 “숙박 예약과 주차가 늘 고민이었다 올해는 더

개선되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즐기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타 박람회보다 월등히 지역의 참여도가 높고 부스의 다양성이 보이

는 차별화된 경남관광박람회에서 남해군 대표축제를 중심으로 광역시티투어와 남해바래길 등 관광자원

을 연계해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독일마을 맥주축제에 대한 큰 관심을 몸소 느낄 수 있

었고 지역의 수제맥주를 직접 판매한 경험도 적극적인 지역밀착 마케팅의 좋은 시도였다 앞으로 박람회

를 또 하나의 판매형 축제처럼 펼쳐나가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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